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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여름 휴가지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? 이런 즐

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면‘머니투에이’가 소개한‘옷과 

액세서리로 휴가지에서는 물론 데일리룩으로도 좋은 

감각적인 스타일링 팁’을 참고하자.

▣ ‘화이트’가 대세… 가방·로브 매치로 세련되게

선명한 흰색은 피부 톤을 

화사하게 밝힌다. 특히 더운 

여름에는 빛을 반사해 시원

하게 입을 수 있다. 흰색 티

셔츠나 블라우스에 데님이

나 패턴 팬츠를 매치해 보면 

어떨까. 흰색 스커트나 원피

스도 좋다.

흰색은 선명한 색상과 찰떡

궁합을 이룬다. 채도 높은 블

루, 그린, 레드 등의 가방이

나 주얼리로 포인트를 더해

보자.

로브는 이번 여름 주목해

야 할 메가 트렌드 아이템이

다. 로브는 자외선 차단이 가

능해 햇빛이 강할 때 입기 좋다. 체온 보호 효과도 있어 

일교차가 큰 산이나 계곡 또는 비가 오는 날에 가볍게 

걸치면 카디건처럼 활용할 수 있다.

야자수, 꽃 등이 프린트된 로브는 휴양지에서도 일상

에서도 멋스럽게 입을 수 있다. 패턴 셔츠 역시 더운 날 

하나만 딱 걸치고 싶을 때 제격인 아이템이다.

▣ 선글라스·주얼리·슈즈, 포인트는 하나만!

선글라스는 휴양지 패션으로 빼놓을 수 없는 아이템

이다. 멋과 함께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어 실용적이다. 

올해는 오버사이즈 또는 눈이 비치는 틴티드 선글라

스를 선택해보자. 특히 틴티드 선글라스는 피부 톤이나 

평소 사용하는 립 컬러에 맞춰 사용하면 더욱 스타일

리시하다.

알록달록한 커스텀 주얼리는 일상보단 바닷가나 수영

장에서 존재감을 발휘한다. 흰색 티셔츠에 선명한 빨간

색 노란색 파란색 등의 아이템을 착용하면 주얼리 하나

로 화사함을 배가할 수 있다.

이번 시즌에는 핑크나 블루 등 피부 톤을 화사하게 밝

히는 샌들로 멋을 내보자. 스포티한 슬라이드 디자인 역

시 인기 아이템이다.

굽이 있는 플랫폼 슈즈를 선택하면 체형을 보완할 수 

있다. 흰색 티셔츠와 데님 숏팬츠 차림에 메탈릭 샌들 

하나만 매치해도 경쾌한 분위기가 살아난다. 산에 갈 때

는 밴드 스트랩으로 발을 신축성 있게 잡아 주는 샌들

을 선택하자.

▣ 햇볕도 가리고 청순미도 뽐내고 ‘라피아’

라피아(야자수 잎에서 뽑은 섬유를 꼬아 만드는 소재) 

소재는 유연하고 튼튼해 여름철 패션 아이템으로 인기

다. 원피스에 라피아 모자만 써도 쉽게 휴양지 룩이 완

성된다.

라피아 햇은 챙이 빳빳하거나 부드럽게 모양 잡히는 

등 디자인이 다양하다. 모자 안에 얼굴을 묶는 리본이 

있거나 크라운에 리본이 장식된 디자인을 고르면 로맨

틱한 분위기를 낸다.

모자뿐만 아니라 가방, 웨지힐 등에 라피아 소재가 사

용된 아이템을 골라보자. 촉감이 시원하고 무게도 가벼

워서 여행용으로 챙기기 좋다.

데일리룩으로도 손색 없는 ‘휴가지 스타일링’


